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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치위생과 학생들은 임상 현장에서 치과의사 및 환자와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며,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파악하여 유능
한 치과위생사 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M대학에 재학 중인 치위생과 학생  293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유의수준은 .05, 통계프로그램은 SPSS win 25.0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인 특성과 대인관계 특성에 따른 대인관
계 유능성 조사결과, 인간관계 정도와 새로운 환경 적응도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간관계
정도(p=.019)와 새로운 환경 적응도(p=.001)가 유의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임상현장에서의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 시 됨을 감안할 때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 요인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주제어 : 대인관계 유능성, 상호작용, 융합적 요인, 치위생과, 치과위생사

Abstract  Dental hygienists students are required to be able to interact and maintain relationships with 
dentists and patien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 affecting 
interpersonal competence of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and to provide the necessary data for 
nurturing competent dental hygienist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293 dental hygiene students in M 
university. The level of significance was .05 and the statistical program was SPSS win 25.0. As a resul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interpersonal characteristics, 
significant results were found in the degree of human relations and new environmental adaptability.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ubvariable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all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Factors affecting interpersonal competence showe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degree of human relationship(p=.019) and the new environmental adaptability(p=.001). 
Interpersonal competence are important in the clinic. Therefore, a convergent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is required.

Key Words : Interpersonal competence, Interaction, Convergence of factors, Dental hygiene student, 
Dental hygie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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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의 삶은 관계 속에서 출발하여 관계 속에서 성장
하게 된다[1]. 대인관계는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복합적인 패턴으로서, 인간 생
애에 걸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2]. 대인
관계가 만족스럽고 조화로울 때,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발달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때 성장과 발달은 저해되
고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3].

최근 대학생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
고 있고, 상담 결과 심리적 문제의 대부분이 대인관계로 
나타나고 있다[4]. 대학생활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을 형성
하지 못하면 심각한 부적응으로 이어지며, 향후 직업적 
부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5,6]. 

치과위생사는 치과의료 현장에서 예방과 교육, 동료 
간 대인관계 및 환자응대. 경영의 동반자로서의 역할 등 
새로운 역량이 요구되고 책임 또한 확대되고 있다[7]. 병
원은 다양한 직종과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며, 여러 유형
의 환자가 내원하는 곳이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료기관
의 다양한 직종과 협력을 주도하며, 환자와 끊임없이 접
촉하여 조직성과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8,9]. 치과위생사
는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환자들을 접촉하며 타인을 대하
는 태도로 배려와 성실, 존중 등의 인성교육이 필요하며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대인관계 능력은 중요한 요소이다[10]. 치위생과 학생은 
재학 중 임상실습 과정을 통해 치위생 업무를 미리 경험
하게 되고 치과의료기관의 다양한 직종 및 환자와 대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치위생과 학생에서의 대
인관계 유능성은 더욱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
다.

발달심리학적으로 대학생은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중
요한 시기이다[11]. 대학생의 좋지 않은 대인관계 경험은 
심리적 장애를 초래하여 보다 풍부하고 성숙된 인간으로 
성장 발달을 저해 할 뿐만 아니라[12], 향후 사회생활의 
부적응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대
인관계능력은 기본적인 자질로 꼭 갖추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선행
되고 있지만[13]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는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능력과의 관련성 연구
[14],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대인관계능력을 조사한 소와 조[15]의 연구 등이 

있으나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다소 미흡한 실
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경험 변수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대인관계에 유능한 치과위생사 양성
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통계

2.1 연구조사 대상
본 연구는 M대학에 재학 중인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

으로 직접 설문하였다. 대상자 수 산출근거는 G*Power 
3.1.9.2를 이용하여 효과크기는 0.5, 유의수준은 0.05, 
검정력 95%로 하여 산출하였고, 응답에 성실한 293명을 
최종 연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로 하였다.

2.2 연구조사 방법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별, 학년, 가족 수성원수를 조사

하였고, 대인관계 관련 특성으로 조부모, 아르바이트 경
험 유무, 인간관계 정도, 새로운 환경 적응도를 조사하였
다.

대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Buhrmester 
등[16]이 개발하고 이동귀, 한나리 [17]가 한국 대학생 
대상으로 번안 및 타당화한 도구(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K-ICQ)를 치위생과 재
학생에 맞도록 일부 문항을 수정한 총 21문항을 연구에 
사용하였으며, 분포점수는 Likert 의 5점 척도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2.3 자료분석
연구대상자 특성과 대인관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도구로 사용한 대인관
계 유능성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일반적인 
특성 및 대인관계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유능성을 
T-test와 ANOVA로 평균 분석한 후 Scheffe test로 사
후검정을 하였다. 대인관계 유능성 도구의 하위변수 간의 
관계를 상관분석하여 조사하였고,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
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
적 유의성 검증은 α=0.05로 하였으며, 연구의 통계분석
에는 SPSS ver 22.0(IBM corp., Armonk, NY, USA)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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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대인관계 특성
일반적인 특성 및 대인관계 특성 분포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1.4%, 여자 98.6%이었으며, 학년은 2학
년 55.0%, 3학년 45.0% 이었다. 가족 구성원 수는 4명이 
61.2%로 가장 높았고, 5명 이상이 23.0%, 3명 12.7%, 2
명 3.1% 순이었다. 조부모 거주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경험이 없음이 64.6%, 아르바이트 경험에서는 경험 있음
이 89.3%로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인간관계 
정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좋음 52.9%, 보통 34.7%, 매우 
좋음 9.3%, 좋지 않음 2.7%, 매우 좋지 않음 0.3% 순이
었다. 본인 인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도 조사 결과 
보통 45.4%, 좋음 39.9%, 좋지 않음 7.2%, 매우 좋음 
6.5%, 매우 좋지 않음 1.0% 순의 분포를 보였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interpersonal 
characteristics                         (N=293)

Variables Group N(%) M±SD

Sex
Male 4(1.4)

Female 287(98.6)

Grade
2 160(55.0)

3 131(45.0)

Number of family

2 9(3.1)

3 37(12.7)

4 178(61.2)

5< 67(23.0)

Living with 
grandparent

Yes 103(35.4)

No 188(64.6)

Part-time job 
experience

Yes 260(89.3)

No 31(10.7)

Relationships

Very not good 4(1.4)

3.66±0.74

Not good 8(2.7)

Normal 101(33.7)

Good 154(52.9)

Very good 27(9.3)

New 
environmental 
adaptation

Very not good 3(1.0)

3.44±0.77

Not good 21(7.2)

Normal 132 (45.4)

Good 116(39.9)

Very good 19 (6.5)

Total 293(100)

3.2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신뢰도 분석 
총 21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대인관계 유능

성 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친한 친
구가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녀)를 격려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이 3.87점으로 가장 높았고, 친
구에게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기 항목이 3.00점으로 가장 낮았다. 모든 항목의 평균
값은 3.46점 이었고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알파값 
.884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Table 2. Reliability of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scale

Competency classification M±SD Cronbach's alpher 

Ask a new person to do something 
together or make a suggestion 3.34±0.84 .876

Tell your friends that i don't like 
how you treat them 3.00±0.85 .883

Helping to deal with the thoughts 
and feelings of a close friend 3.59±0.67 .877

Accept when there is disagreement 3.71±0.72 .879

Find or suggest something to do 
with a new person 3.57±0.78 .876

Being able to control angry feelings 
when fighting close friends 3.39±0.82 .886

Leading conversations with new 
people 3.38±0.76 .877

Rejecting an unreasonable request 
from a friend 3.17±0.93 .885

Telling a friend your shame 3.26±0.92 .885

Being an interesting person when 
you first get to know people 3.29±0.85 .878

Keeping your rights when a friend 
ignores you 3.43±0.75 .876

Helping close friends deal with 
family problems 3.59±0.63 .877

Accepting and understanding your 
friend's point of view while fighting 3.57±0.71 .877

Introducing yourself to people who 
want to know 3.23±0.86 .875

Not saying anything that could be a 
fight 3.57±0.74 .886

fighting a friend when the friend 
has not kept his promise 3.39±0.83 .880

I can say or do them to encourage 
them when they are not feeling 

well
3.87±0.75 .877

Solving specific problems with 
friends without blaming the whole 3.56±0.72 .875

Making a good impression on 
someone who wants to be a friend 3.61±0.70 .876

When a friend needs help and 
encouragement, can give advice in 

an acceptable way
3.64±0.72 .874

Not to be angry with a close friend 
to avoid a harmful conflict 3.53±0.78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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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반적인 특성 및 대인관계 특성에 따른 대인관
계 유능성 

일반적인 특성 및 대인관계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유
능성은 Table 3과 같다. 남자가 3.62로 여성보다 높았
고, 학년에서는 3학년이 3.52로 높았다. 가족구성원은 3
명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 5명 이상인 경우, 2명, 4명 순
이었다. 조부모 경험이 없음,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음에
서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값은 없
었다. 인간관계 정도와의 비교에서는 인간관계가 좋을수
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았고(p=.000), 새로운 환경 적
응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도 유의하게 높았다
(p=.000).  

Table 3. Interpersonal competency comparison by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Mean±SD t p

Sex
Male 3.62±0.22

0.600 .549
Female 3.49±0.44

Grade
2 3.46±0.40

-1.006 .315
3 3.52±0.49

Number of 
family

2 3.52±0.25

.635
3 3.54±0.49

4 3.46±0.45

5< 3.53±0.43

Living with 
grandparent

Yes 3.47±0.43
-0.583 .561

No 3.50±0.45

Part-time job 
experience

Yes 3.50±0.45
1.248 .213

No 3.39±0.38

Relationships

Very not 
good 3.56±0.26ab

.000
Not good 3.18±0.35a

Normal 3.32±0.35ab

Good 3.60±0.44ab

Very good 3.77±0.56b

New 
environmental 

adaptation

Very not 
good 3.16±0.40a

.000Not good 3.25±0.30a

Normal 3.37±0.39a

Good 3.59±0.43ab

Very good 3.99±0.49b

***p<.001, **p<.01, *p<.05 

3.4 대인관계 유능성 하위변수 간의 관련성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변수 간의 관련성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평균값 비교에는 갈등관리, 적절한 자
기개방이 3.59로 가장 높았고, 타인배려, 관계형성 및 개

시, 권리나 불쾌감 주장 순이었다. 하위변수 간의 상관관
계 분석결과 타인배려와 갈등관리 간에 .708**로 가장 높
은 상관계수 값을 보이고 있다.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bles             
Variable Mean±SD 1 2 3 4 5

Relationship 3.43±0.48 1

 Rights or 
displeasure 

Claiming 
3.31±0.55 .591** 1

Consider to 
others 3.54±0.47 .668** .549** 1

Conflict 
management 3.59±0.61 .553** .471** .708** 1

Proper action 3.59±0.63 .520** .375** .611** .565** 1
***p<.001, **p<.01, *p<.05 

3.5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들을 파악

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 인
간관계 정도(p=.019)와 새로운 환경 적응도(p=.001)는 
대인관계 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p=.032), 대
인관계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
다. F값은 8.377이고, 설명력은 17.2%이다. 

Table 5. Factors affecting interpersonal competence  
Independence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2.728 .468 5.829 .001

Sex -.137 .212 -.036 -.646 .519

Grade .033 .049 .037 .665 .506

Number of family .020 .035 .032 .580 .562

Living with 
grandparent .011 .051 .011 .208 .836

Part-time job 
experience -.039 .079 -.027 -.488 .626

Relationships .089 .037 .149 2.365 .019

New environmental 
adaptation .182 .036 .314 5.008 .001

F=8.377, p<.001, R2=.172

4. 고찰 및 제언

인간의 삶은 지속적인 대인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적 존재로 개인이 경험하는 대인관계의 질과 양에 
따라 자아 형성 및 발달, 인격 형성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 요인 분석 49

[18]. 
대인관계 유능성은 주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과, 의사소통능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어진 환경에 적
응하여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포함한다[19].

치위생과 학생들은 향후 임상 현장에서 치과의사 및 
환자와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며,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좋은 대인관계 능력은 임상 현장
에서 대상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는데 매우 중요
하므로[20],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유능성에서 성별은 남자, 
학년은 3학년, 가족구성원은 3명인 경우, 조부모 경험이 
없음,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음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
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값은 없었다. 인간관계 정도와의 
비교에서는 인간관계가 좋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
았고(p=.000), 새로운 환경 적응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000),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을수
록,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을수록, 인간관계가 좋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21]의 연구에서도 학교생활을 잘하고, 학
년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유능성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
과와 유사하였다. 학생들의 많은 경험은 대인관계 유능성
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대인관계 유능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대인관계 유능성을 높일 수 있도
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변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
과 평균값 비교에는 갈등관리, 적절한 자기개방이 3.59
로 가장 높았고, 타인배려, 관계형성 및 개시, 권리나 불
쾌감 주장 순이었다. 하위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타인배려와 갈등관리 간에 .708**로 가장 높은 상관계수 
값을 나타냈다.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서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임 
등의 연구[22]에서는 대인관계 유능감의 하위요인인 타
인배려와 갈등관리가 감사성향과 인지적 유연성에 상당 
부분 설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본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고, 갈등관리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감사의 일기를 작성하거나, 문제해결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도 필요한 훈련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치위생과 학생들
은 대부분 여학생으로 안 등[23]의 연구에서 여성은 남성

보다 관계유자와 갈등해결에 더 많은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갈등관리 방법을 구체
적으로 제시한다면, 사회생활의 부담감을 경감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는 인간관
계 정도(p=.019)와 새로운 환경 적응도(p=.001)는 대인
관계 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p=.032), 대인관
계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손과 서의 [24] 연구에서도 대인관계 유능감이 클수록 삶
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이 높고, 배[25]의 연구에서도 대
인관계 유능감이 사회적 적응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 하였다.

대인관계 유능감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좋고, 나쁨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닌, 또래 관계의 질, 학업 및 직업 성
취, 우울, 불안 등 정서 상태와 삶의 질과도 연결되어 있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시기에 대인관계문제를 경험
하는 학생은 장차 사회구성원의 역할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들의 행복과 적응을 위해서는 대인관계 
유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인관계 유능성은 관계형성, 갈등관리, 타인에 대한 
배려 등 여러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학생의 대
인관계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임상현장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유능
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상담과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M대학에 재학 중인 치위생과 학생 293명
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간관계 정도와 대인관계 유능성 비
교결과, 인간관계가 좋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았고
(p=.000), 새로운 환경 적응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
능성도 유의하게 높았다(p=.000). 대인관계 유능성 하위
변수 간의 관련성은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
중 타인배려와 갈등관리 항목이 .708**로 가장 높은 상관
계수 값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간관계 정도(p=.019)와 새로운 환경 적응도
(p=.001)이었다.  일부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
한 단편연구이므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나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유능성 도구를 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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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 학생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는데 의의
가 있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유의한 결과로 검증 되지는 
못하였지만 추후 세밀하고 체계적인 연구모형과 변수의 
보완을 통해 경험요인들과의 관련성을 검증할 후속 연구 
방향을 세울 수 있었음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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